
가성소다 덤핑률“643% ?"
소다협회, 최소1 3 3 ~최고643% … 선경·럭키 등 저가 수입

최근 국제적으로 가성소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산 제품은 국내시장 저가침투

공세에 따라, 한국소다공업협회가 4월6일 액체 가성소다를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덤핑협의로 제

소했다. 

소다협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서에서 9 3년 이후 중국·미국·벨기에 및 프랑스산 액체 가성소

다의 덤핑수입(자국가격의 1/2~1/6 수준) 급증으로 국내 생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

져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률은 1 3 3 ~ 6 5 3 %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소다협회가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으로 지정한 외국기업들은 미국의 Georgia Gulf, PPG

Industries, 중국의 Shanghi Chlor-Alcali, 벨기에의S o l v a y ,프랑스의 Atochem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9 3년 가성소다 수입물량이 큰폭으로 늘어난 것은 선경, 럭키금성상사를 비롯한 종합상사와 남덕물산

등이 국내 가격보다 3 0 %가량 싼 중국 및 미국산을 수입한데 기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소다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93년 국내 가성소다 생산량은 5 0만4 6 5 9톤으로 9 2년대비 1.6% 증가했

으며, 판매량은 4 5만4 3 2 4톤으로 9 2년대비 1.6% 증가, 재고량은 9 2년대비 44.6% 증가한 3만7 5 3 4톤의

규모를 나타냈으며, 무역협회 통계실적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된 가성소다의 9 3년 수입실적은 통관기

준 1 4만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국내 가성소다 생산기업들은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돼 생산을 포기하거나 가동중인 기업들

도 경영 악화로 가동률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반해, 수입기업들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는 가성소다가 공급과잉을 빚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만이 공급부족 현상을 나타내, 그동안 국내 가성소다 시장은 국제가격보다 높이 형성된 국내 가성소

다 가격으로 인해 국내 대부분 제조기업들이 채산성 악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상태로, 실수

요자들의 요청에 의해 수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이후 1개월이내에 신청인의 제소자격, 덤핑수입물량 등을

검토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를, 관세

청은 덤핑률조사를 각각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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